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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독도의 역사 개관-1 

 

 

1．신라~고려시대 

울릉도에는 늦어도 3세기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울릉도사람들은 날씨가 

맑을 때 울릉도 동쪽에서 독도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이하, 문헌상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독도의 

역사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1) 512년, 신라의 하슬라군주 이사부(김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시켰고 우산국은 신라에 귀속되

었다. 우산국은 울릉도이고 독도는 작은 우산국의 부속 섬이었다. <삼국사기>   

 

2) 신라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후삼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후삼국시대가 끝날 무렵인 930년, 울

릉도사람들이 새 주인이 될 고려의 태조왕건에게 조공하러 왔다<고려사>. 우산국이란 울릉도와 

우산도로 구성된 나라를 칭했다. 그리고 우산도란 오늘날의 독도의 역사적 명칭이다. 고려시대 울

릉도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  

고려시대에 울릉도에 여진족이 침입했고 원나라가 일본원정을 위해 배를 고려인들로 하여금 만
들게 했을 때 울릉도의 나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울릉도의 나무들이 

좋은 질로 유명했다.  

 

 



 

2．조선시대-1 

1)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고 제3대왕 태종이 울릉도사람들을 모두 육지로 데려올 것을 

명령했다. 조선시대가 된지 10 몇 년 지난 1403(태종 3)년 태종 이방원이 울릉도를 비워 놓으라

는 명령을 내렸다. 일본 측에서 말하는 소위 공도(空島)정책을 명령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공도정책

을 쇄환(刷還)정책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섬 사람들을 육지로 데려오는 정책인데 당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울릉도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왜구와 합세하여 왕조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태종은 울릉도 도민

들의 쇄환을 명령한 것이다. 

 

2) 1407(태종 7), 일본의 대마도 도주가 태종에게 도민들과 함께 울릉도에 이주하고 싶다고 요청

해 왔다. 대마도가 비옥하지 못해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태종은 이 요청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1412(태종12)년,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들 12명이 고성(高城), 어라진(於羅津)에 정박했는데 

조선관리들에 의해 잡혔다. 유산국도는 우산국과 우산도가 섞인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사람

들의 방언을 잘 알아듣지 못한 조선관리가 울릉도명칭을 잘못 기록한 오류로 보인다.  

 

4) 1416(태종 16)년, 태종이 김인우(金麟雨)를 ‘무릉 등처 안무사’로 삼고 1403년에 명령한 

쇄환정책 실행을 위해 작업에 착수했다. 안무사란 사람들의 생활 상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관리들의 관직명이고 무릉이란 울릉도를 기리킨다. 당시 울릉도를 무릉도라고 말했다. 

    

5) 1417(태종 17)년,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于山島)에서 거주민 3명과 특산물을 태종에게 바쳤

다. 여기서 말하는 우산도란 울릉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독도를 뜻하는 우산도

가 울릉도의 별칭이기도 했고 섬의 명칭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인들이 당시 조선에

서 독도를 잘 알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울릉도에 사는 도민들은 울릉도를 우산국의 주요섬이라는 

뜻으로 ‘우산국’이라 자칭했다. 그러나 1438년 도민들 전원을 육지로 데려온 후에 울릉도를 우산도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산도’ 명칭은 독도의 명칭으로 옮겨 간 것이다. 

   

6) 1425(세종 7)년 8월, 태종이 시작한 쇄환정책을 이어받은 세종이 김인우를 ‘우산무릉 등처 

안무사’로 삼았고 우산도와 무릉도(=울릉도) 등지에 파견했다. 당시 울릉도는 무릉도, 우릉도 등 

여러 명칭이 있었다.여기서 김인우를 ‘우산무릉 등처 안무사’라고 부른 이유는 무릉도(울릉도)뿐만



이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수색하라라는 뜻이었다.  

 

7) 1425(세종 7)년 10월, ‘우산무릉 등처 안무사’ 김인우가 울릉도에서 남녀 20명을 육지로 

데려왔다. 

 

8) 1438(세종 20)년, 호군(護軍) 남회(南薈)와 사직(司直) 조민(曹敏)이 울릉도에서 남녀 66명을 

육지로 데려왔다. 이것으로 1403년 태종이 명령한 지 35년만에 울릉도 주민을 모두 육지로 데려왔

고 울릉도를 비워놓았다.  

 

9) 1451(문종 1)년, 문종이 『고려사』를 편찬했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기재되었다.  

 

10) 1454(단종 2)년, 단종이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기재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와 동일하게 우산도와 울릉도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재되었다. 현재의 독도와 울릉도의 위치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11) 1470(성종 1)년, 삼봉도라는 섬으로 부역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가 왕조에 들

어왔다.  

 

12) 1472년 5월, 박종원 등, 4척의 배로 삼봉도 수색을 개시했다. 그러나 삼봉도를 찾지 못했다.  

 

13) 1475년 6월, 영흥(永興 : 함경남도 영흥군에 있는 읍)사람 김자주(金自周)가 삼봉도에 30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횐 옷을 입고 섬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14) 1481(성종12)년, 성종이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토대가 된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했다. 

『동국여지승람』은 현존하지 않는다.  

 

15) 1482(성종13)년 2월, 삼봉도가 존재한다고 허위를 퍼뜨린 죄로 김한경 등이 극형으로 처해

졌고 삼봉도 수색은 13년 만에 종료했다. 



  

16) 1511(중종16)년, 조선왕조는 이 해에 울릉도로 관리를 파견한 후 1694년까지 약 180년간 

한번도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대마도영주를 통해 ‘울릉도는 조선영토’라

고 늘 전달하였다. 

 

17) 1531(중종26)년, 중종이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기록되었지

만 ‘일설에 우산과 무릉 원래 한 섬‘이라는 기술이 있으므로 일본 측이 조선인들이 우산도(독도)

의 존재를 잘 몰랐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부도인 ‘팔도총도’에는 위치는 바뀌었으나 울릉도와 우산

도(독도)가 잘 그려졌다. 그러므로 일설은 ‘풍문에 의한 일설’을 기재했을 뿐, 조선왕조는 울릉도와 

독도를 잘 인식해 있었다.    

 

삼봉으로 보이는 독도 

 

 

 


